
미국 제조업의 F D I

미국 제조업 신흥시장 투자 뒷전?
미국 제조기업들이 저코스트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로 신흥시장에 대한 대규모

직접투자는 망설이고 있으며 대체로 해외 직접투자 FDI(Foreign Direct Investment)에조심스런 반응을 보

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 상무부( D O C )에 따르면, 미국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율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제조기업들

이 인디아, 중국 및 멕시코와 같은 저임금 지역에서는 계약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어 캐나다, 독

일 및 영국 등 고임금 지역에서의 투자경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.

미국 제조기업들의 차별적 투자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새로운 지역에 차세

대 제조기업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.

미국의 제조분야 투자 세계적으로 위축
CMR(Chemical Market Reporter)의 조사에 따르면, 최근 지속적인 세계경기 침체로 미국 제조기업들의

F D I는 2 0 0 2년 약 3 0 0억달러에서 2 0 0 3년 2 9 0억달러로 1%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2 0 0 0년 3 2 0억달러에 비해

32% 이상 축소됐다.

미국의 FDI 수준은 2 0 0 0년 이후 약세를 유지해 왔는데, 제조업 분야의 M&A(Mergers & Acquisitions)

활동축소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. 미국 제조업 분야의 M&A 규모는 1 9 9 9년 5 3 0억달러에서

2 0 0 0년 1 6 0억달러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2 0 0 3년 2 3 0억달러로 다소 회복됐다.

또 다른 원인으로 유보이익(Retained Profit) 측정도구인 재투자 수익(Reinvested Earning) 감소를 들 수

있는데, 외국 계열사에 대한 재투자 수익은 2 0 0 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.

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제조분야 투자위축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

으로 나타났다.

고임금 지역으로의 F D I는 1 9 9 9 - 2 0 0 2년 연평균 2 5 0달러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, 저임금 지역에

대한 투자는 2 0 0 2년 2 0억달러에 불과해 1 9 9 9년 1 2 0억달러에 비해 83% 가까이 감소했다.

선진국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0년 6 1 %에서 2 0 0 2년 8 4 %로 상승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

데, 이른바 고임금 패러독스(High-Wage Paradox)가 건제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제조업 도매유통 수단으로

사용되는 F D I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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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투자에 있어 대조적 현상이 몇몇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화학 및 제약, 컴퓨터 및 전자제품,

운송 및 장비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투자경향이 나타나고 있다.

대부분의 미국 제조기업들은 서유럽, 북미(캐나다), 아시아·태평양(오스트레일리아및 싱가폴 포함) 지

역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저코스트의 신흥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. 신흥시장에서

의 투자는 주로 아웃소싱 또는 합작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.

신흥시장 위험 회피“중국투자 급감”
미국 제조기업의 중국 FDI 투자규모는 2 0 0 2년 5억달러에 불과해 2 0 0 1년 1 6억달러에 비해 70% 가까이 감

소했다.

저임금 지역 투자가

위축되고 있는 이유는

기업들이 플랜트, 장비,

유통시설 및 사무실 건

물 등을 직접 건설하거

나 인수하는 대신 독립

당사자간 거래( A r m’s

Length Transaction)를

통해 저코스트 지역의

자원을 아웃소싱하는

사례가 점점 늘어나고

있기 때문이다.

미국 제조기업들의 저

임금 지역에 대한 아웃

소싱 투자가 늘어날수

록 저임금 신흥시장에

대한 F D I도 급속도로

감소하고 있는데, 특히

신흥시장에 도래하는

위험성, 즉 통화, 법적

보호, 문화 및 언어의

차이에서 오는 불이익

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

한 것으로 해석된다.

그러나 아웃소싱 및

현물구매 등 독립당사

자간 거래는 다른 공급

기업으로 전환하기 쉬워 거래를 망치거나 다른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

지적되고 있다. 또 사업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약을 통한 글로벌 네트

워크 운용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.

세계 제조업 허브( H u b )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·태평양의 저임금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어 저임금 지

역의 생산제품 및 프로세스 기술 혁신도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의 다국적기업 및 글로벌

기업들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. 

따라서 미국 제조기업들은 강력한 제품 및 기술 혁신 없이는 단·중기적으로 코스트 절감 부문 경쟁력

에서 위협 받을 수 있으며 저임금 지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 및 영향력을 강화시키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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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면 다른 경쟁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.

경쟁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방법을 빠르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저코스트, 숙련된 기술 및 풍부한 노

동력을 제공하는 저코스트 지역에 오래 동안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마케팅 및 영업 측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신

흥시장에서 성장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품혁신을 유도하는 수요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는 것을

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컴퓨터·전자제품 FDI 약세에 하이테크는 강세
미국 제조기업들의 2 0 0 3년 식품 및 가정용품, 화학 및 제약, 공업기계, 주금속 및 조립금속, 운송장비 산

업분야에 대한 FDI 규모는 모두 감소했으나 하이테크를 비롯한 다른 제조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

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컴퓨터 및 전자제품 투자는 2 0 0 0년 1 7 0억달러, 2001년 8 7억달러, 2002년 9억달러로 2년 연속 하락세를 거

듭했으나 2 0 0 3년 하이테크산업이 바닥을 치면서 회복세로 전환하자 4 6억달를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을 회복

했다.

하이테크기업들이 경쟁력 높은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면서 2 0 0 3년에는 합병

활동도 강세를 나타냈다.

전자장비, 가전제품 및 전자부품 분야의 F D I는 2 0 0 0년 2 1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

했으나 2 0 0 3년 4억6 0 0 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2 0 0 2년 최저치인 6 0 0 0만달러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냈다.

식품 분야의 F D I는 1 9 9 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 0 0 2년 3 9억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감소세로 전

환했다.

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 미국 제조기업들의 F D I는 2 0 0 3년 해외 제조업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 0 0 2

년 1 0 1억달러에서 2 0 0 3년 8 9억달러로 12% 감소했다.

미국기업들은 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는 신제품 파이프라인 조율 및 R&D, 생산 및 유통능력 확보에 주

력할 것으로 보여 M&A 활동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.

2 0 0 3년 화학·제약 FDI 89억달러
화학 및 제약 분야의 국경을 초월한 대표적인 M & A에는 M e r c k의 Banyu Pharmaceutical 인수( 1 5억달러) ,

D u P o n t의 D u P o n t

Canada 지분 2 4 % ( 9억

7 7 0 0만달러) 인수, King

P h a r m a c e u t i c a l s의 아일

랜드 E l a n의 P r i m a r y

Care 사업부 인수( 9억달

러) 등이 있다.

또 FDI 흐름에 영향

을 준 다른 주요 인수활

동 에 는 C h r i o n의

P o w d e r j e c t

Pharmaceuticals 인수( 8

억 1 0 0 0 만 달 러 ) ,

Huntsman Holdings의룩

셈부르크 Vantico Group

인수( 7억2 0 0 0만달러), 북아일랜드 Galen Holdings의 Pfizer Estrostep Loestrin & Ferhrt 사업인수( 4억8 4 0 0만

4 5

3 5

2 5

1 5

5

0

1 0억달러

‡1 9 9 9 - 2 0 0 3년자료는NAICS(North American Classification System), 1990-98년자료는SIC 자료에근거함
자료) Deloitte Research, 미국상무부

미국제조업의FDI 흐름

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

장기추세선

1 7

1 3

1 7 1 9

2 4

4 4

2 4
2 8

2 3

4 0
4 3

3 0 3 0 2 9



달러), 스위스 S y n t h e s - S t r a t e c의 Spine Solutions 인수( 3억5 0 0 0만달러) 등이 있다.

2 0 0 3년에는 화학 및 제약 분야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, 미국 제조기업들의 FDI 규모가 2 0 0 2년 2억달러로

2 0 0 1년 마이너스 8억달러에 비해 119% 증가했으나 2 0 0 3년에는 마이너스 2억달러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추

정된다.

금속 분야는 2 0 0 1년 1 3억달러에서 2 0 0 2년 1 8억달러로 약 45% 증가했으나 2 0 0 3년에는 투입비용 증가와 더

불어 철강 및 금속 폐기물 공급부족으로 마이너스 1 0억달러로 최저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.

운송장비산업의 F D I는 2 0 0 0년 8 0억달러에서 2 0 0 2년 3 2억달러로 감소한 이후 2 0 0 3년 다시 2 7억달러를 기

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. M&A 활동 역시 자동차 생산기업 및 공급기업이 해외투자에 주력하고

있어 침체된 상태이다.

수익성과 위험성 놓고 해외투자 기로 봉착
FDI 규모가 2 0 0 3년 2 9 0억달러로 소폭 감소한 반면, 미국 제조기업들의 해외 FDI 주식 투자규모는 2 0 0 4

년 초 약 4 2 0 0억달러로 치솟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.

따라서 외국 자회사들이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제조분야의

FDI 흐름은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기업들은 해외투자에 있어서 여전히 교차선상에 있다. 신흥시장에서의 투자

기회를 다른 경쟁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선진국 투자에 주력할 것인지,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전략적 저임

금 신흥시장 투자를 감행할 것인지의 기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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